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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운동이론(motor theory)에 따르면 조음에 관한 정보는 말소리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조음에 

관한 시각정보가 자음지각에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 바로 McGurk 효과이다. McGurk 효과는 말소리 지각에 

서 청각정보와 시각정보가 상충될 때 지각의 결과는 청각에 의한 조음정보와 시각에 의한 조음정보가 통합 

(integration)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시각적으로는 /ga/를 발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청각적으로는 /ba/를 들려주면 그 결과로 /da/로 지각된다.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는 /ka/를, 청각적으로는 

/ma/를 제시하면 /na/로 지각된다. 따라서 McGurk 효과는 시각적인 조음 정보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말소리 지각과정에 통합됨은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McGurk 효과는 문화마다 그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Sekiyama, 1997). 예컨대, 일본가 중국 원어민의 경우 미국 원어민보다 McGurk 효과가 약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인에게는 McGurk 효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지를 규명해 보고 아울러 기존의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원어민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해 보았다.

서 론

말소리 지각은 순전히 청각적으로만 된다고 보통 생 

각하기 쉽지만 대면해서 말소리로 의사소통을 할 때 •청 

자는 화자의 조음동작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시각 

적으로 주어지는 독순정보(lip-read informtin)는 말소 

리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어왔 

다(McGurk & MacDonald, 1976). 특히 말소리가 명료

+ 본 연구는 정부통신부 위탁연구과저】(계약번호: 

1010-2002-0012)지원으로 수행되었음. 

하지 않을 때 화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말소리 지 

각을 개선시킨다(Sumby & Pollack, 1954). 청각정보만 

으로는 알기 어려운 조음장소정보를 시각정보를 통해 

서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Binie, Montgomery, & 

Jackson, 1977). 말소리는 입술, 치조, 구개, 성문 등의 

성도상의 여러 가지 장소들에서 조음된다. 독순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인간의 시각은 양순음(/버/, /口/과 같 

은 입술소리)과 비양순음(/다/, /나/처럼 입술 안쪽에서 

조음되는 소리)을 매우 예민하게 구분해 낼 수 있다.

사람들이 말소리를 지각할 때 어떻게 청각정보와 시 

각정보를 통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실험 

파라다임은 청각정보와 시각정보가 상충되는 시청각 자 

극을 이용하는 McGurk 효과 실험을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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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cGurk효과: 여자의 입술이 마치 "가- 
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바-바” 

이다. 그러나 청자는 "다-다”소리를 들은 것으로 

보고한다. 눈을 감고 더 이상 여자의 이술을 보지 
않게 되면 “바-바”로 듣게 된다.

그림 1에서 처럼 McGurk와 MacDonald(1976)는 한 

실험을 통해 이 사실을 극적으로 예시 한 바 있다. [ga] 

를 발음하는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 장견에 [ba]를 발음 

한 소리를 더빙한 것을 제시하였을 때 사람들은 시행의 

98%를 [da]라고 들었다. 이러한 McGurk 효과는 조음 

장소에 관한 시각정보가 음소지각에 얼마나 쉽게 영향 

을 주는지를 잘 보여준다. 시각적인 갑소정보([ga]： 비 

양순음)는 청각정보([ba]：양순음)를 왜곡시키는데 조음 

장소정보는 시각을 통해서는 조음장소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청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임으 

로써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흔: 것과 일치하는 

[da]로 지각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曰. 말해서 청각적 

소리 [ba]는 양순음 정보를, 시각적 입모양 [ga]는 비양 

순음 정보를 갖고 있는데 지각된 소리 인 [da]는 조음장 

소에서 시각정보와 일치하고 나머지 조음방식은 청각정 

보와 일치한다.

McGurk 효과는 말소리가 명료할 때조차도 독순정보 

가 중요한 역할을 하다는 것은 보여주는 예이다. 화자 

의 입술동작은 보고 관찰한다는 것이 청자가 듣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이 예는, 말 산출과 말 지각 사이의 연 

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언&기제를 지지하는 

증거로 인용되어왔다 운동이론은 음성卫듈이 어떻게 음 

향신호를 생성해 내는지를 결정하는 므■든 가용한 정보 

를 사용한다고 말함으로써 McGurk 효과를 설명하였다. 

McGurk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보는 음성신호와 

화자의 입술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입슬동작은 

음성신호가 어떻게 산출되는 방식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McGurk 효과는 영어권 문화에서 매우 강력하게 나 

타난다. 그러나 일본인과 중국인, 미국간의 McGurk 효 

과를 비교한 Sekiyama등(1991, 1993, 1997)에 따르면 

동양권인 일본인과 중국인의 경우 영어권인 미국인이 

비해서 그 효과가 매우 약하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일본인의 경우 말소리가 매우 분명할 때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시청각 통합 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문화적 요인을 들고 있다. 일본인들은 

윗사람이 말을 할 때 얼굴을 쳐다보는 것은 무례한 것 

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소리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때는 얼굴보기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인 습관이 화자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조 

차도 시각정보와 청각정보를 통합하지 않는 식의 처리 

방식을 개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안면회피 

(face-avoidance) 요인이 McGurk 효과의 두 언어간의 

차이를 발생하게 만든 요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 

인과 같은 문화권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한 결과 중국인도 일본인과 유사하게 약한 McGurk효 

과를 보였다(Sekiyama, 1997).

한국인에게 있어서 McGurk 효과를 알아본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인에게는 McGurk 효과가 어 

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미국인과 일본인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문화에 따라 McGurk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안면회피요인이 그 효과에 영향 

을 준다면 일본, 중국과 동일한 문화권인 한국인에게서 

도 비슷하게 그 효과가 미국인에 비해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양순음 음절인 '마', 바와 비양순음 음절 

인 '가', 나', '다', 이 5개의 음절의 발화모습(시각정보) 

과 발화소리(청각정보)를 조합하여 제작한 동영상 자극 

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McGurk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 

를 위해 청각적으로는 양순음이고 시각적으로는 비양순 

음인 자극과 그 반대로 청각적으로는 비양순음이고 시 

각적으로는 양순음인 불일치 자극들 대한 지각을 실험 

을 통해 알아보았다.

방 법

실험참가자. 부산과 울산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령 

이 20-33세 사이이며 시력과 청력이 정상인 춘해대학 

재학생 29명이 본 실험에 참가했다. 이들 중 남자는 2 

명, 여자는 27명이었다.

자극. 여성화자가 5개의 한국어 음절(/가/, /나/, /다/, / 

마/, /바/)를 발화하는 모습과 소리를 디지털 갬코더로 

녹화한 것을 실험자극제작에 사용하였다. 이 음절들의 

발화소리는 비교적 조용한 방에서 따로 녹음되어 녹화 

된 장면에 더빙되었다. 녹화된 장면을 편집하고 따로 

녹음된 소리를 더빙하고 동기화(synchronization) 하여 

실험자극으로 사용될 동영상 제작과정에 Adobe 

Premiere 6.02가 사용되었다. 30개의 동영상이 파일로 

제작되어 실험에 사용되었는데, 이중 5개의 발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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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과 5개의 발화소리를 모두 조합한 동영상 자극 

이 25개이고 5개의 발화소리와 얼굴없는 공백화면이 조 

합되어 시각정보가 없이 청각정보만 있는 5개의 동영상 

이 포함되어있다. 이 동영상의 해상도는 640x480 픽셀 

이고 소리는 44khz로 표집되었다. 1개의 동영상의 길이 

는 최초의 준비신호를 포함한 2초간의 백색공백화면과 

다음의 1초간의 흑색공백화면, 이어지는 3초간의 얼굴 

모습과 마지막 6초간의 흑색공백화면으로 구성되어 모 

두 12초였다. 이 동영상은 LCD projector를 통해 제시 

되었고 소리가 제시되는 스피커는 영상이 제시되는 스 

크린과 가깝게 위치시켰다.

도구. 자극제작을 위한 녹화에는 JVC GR-DV3(XX)KR 

디지털 캠코더가 사용되었고 자극녹음에는 PC에 외장 

형으로 연결된 Creative 사의 외장형 사운드카드인 

Extigy와 콘덴서 마이크가 사용되었다. 자극제시통제는 

IBM x20 노트북을, 영상제시에는 신도리코 SPR-2200 

LCD projector를, 사운드제시에는 100w급의 PC 스피커 

를 사용하였다.

절차. 실험은 한번에 4, 5명씩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실 

험가자들을 스크린으로부터 1.5m 정도 떨어져 있는 책 

상 앞에 앉게 하고 자극이 정면 스크린에 제시되면 영 

상자극을 바라보면서 스크린 바로 밑에 위치한 스피커 

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순서대로 웅답지에 들은 음절이 

무엇인지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 때 반드시 스크린 

영상을 보면서 음절소리를 듣도록 강조하였다. 이런 식 

으로 연습시행 10회와 실제시행 30시행을 실시하였다. 

자극제시는 무선으로 하였다. 전체 1회 실험에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표L 각 청각-시각 조건에서 혼동행렬(contusion matirics). 

숫자는 반웅의 백분률(%)이고, 음영처리된 칸은 

McGurk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청각-시각 불일치 

자극 조건이다.

(a)시각: 가

반 응

가 나 다 마 바

가 100

나 100

다 100

마 21 79

바 52 48

(b)시각: 나

표2. 청각적으로는 양순음이고 시각적으로는 비양순음 
인 자극과 그 반대로 청각적으로는 비양순음이고 시각 

적으로는 양순음인 불일치 자극들에 대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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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반 응

가 나 다 가 바

가 100

나 69

다 100

마 29 71

바 56 47

위해 Sekiyama(1997)7} 제안한 안면회피 가설을 지지 

하는 결과이다.

본 실험은 방법적으로 덜 통제된 집단실험을 실시해 

다는 점에서 지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인에게 나타 

나는 McGurk 효과의 양상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고 

있다. 그러나 향후 보다 정밀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여 

러 가지 변수를 조작하여 실험한다면 McGurk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처리과정(process)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결과 및 논의

표3.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간으

McGurk 효과 비교

구분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청각: 양순 

시각: 비양순
42.5% 25% 35% 84%

청각: 비양순 

시각: 양순
10.3% 5% 9% 13%

평 균 26.4% 15% 22% 48.5%

실험참가자들은 소리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그 소리로 

100% 정확하게 반응하였다. 29명의 반岳자료를 종합하 

여 각 자극조건별로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1이고 불일 

치 자극 전체를 종합한 결과가 표2이다. 표1, 2를 보면 

McGurk 효과가 /가/, /다/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 

/마/, /바/에서는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McGurk 효과가 문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표2에서 청각적으로는 양순음이고 시각적으 

로는 비양순음인 경우 효과가 42.5%로서 청각적으로는 

비양순음이고 시각적으로는 양순음인 기우 10.3%에 비 

해 더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 

인, 중국인, 미국인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 

우를 평균하면 26.4%로 전체적인 평균 McGurk 효과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표3에 볼 수 있듯이 전체 평균적인 :McGurk 효과를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간의 비교를 해보았을 

때 한국인은 동일한 동양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인과 중 

국인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나 다룬 문화권인 미국인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인의 경우 미국인의 경우 

보다 그 효과가 매우 약하게 나타나는 喧상을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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